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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억을만드는고택체험

서울에사는이충원(53) 씨가족은이번여름휴가행선지

를 경주로정했다 장모님과처제네가족까지모두 8명의

대가족이하룻밤을보낼곳을찾던이씨가발견한것은바

로 고택 체험이었다 이 씨 가족이 묵기로 한 곳은 경주시

서악동의도봉서당연어재였다

한옥이라는 게 저희 세대에게는 각자 추억이 있는 장

소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요즘 아이들이 한옥을 체험해

볼기회도거의없으니까 새로운경험이면서추억이될것

같아서고택체험으로정했습니다

숙소를고택으로정하고나서이런저런걱정이많았다화

장실과수도가방과떨어져있고 방이좁거나낡아불편하

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었다 하지만 막상 깨끗하게 정돈

된방과 숙소주변무열왕릉을비롯한고분과숲이어우러

져있는모습을본뒤그간의걱정을싹날려버릴수있었다

처제이연희(47) 씨는 한옥에서묵을수있다는것도새

롭게알게된사실인데다시설이나방이굉장히깨끗해만

족스럽다며 숙소 뒤편의 솔숲과 맑은 공기와 함께 보내

는 한옥에서의 하룻밤이 아이들에게도 좋은 추억이 됐다

고 말했다 이충원 씨가족은 1박 2일 동안 경주의 여러유

적지를 돌아보며 많은 추억을 만들어 나갔다 이 씨는 하

룻밤을 조용히묵으면서사색을즐기고자연을벗삼을수

있는 곳이 바로 고택이더라며 도시의 아파트와 같은 편

리함에 익숙했던 아이들도 새로운 경험이자 추억이었을

것이라고말했다

다양한문화가있는고택체험

고택에서는숙박뿐만 아니라 다양한문화행사도열리고

있다

지난달 31일안동시서후면 이상루고택에서는 고택에

서풍류를즐기자는주제로음악회가열렸다 고택음악회

는 고택 체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열렸으며 안동을 방문

하는관광객들과시민들에게고택숙박체험과전통문화체

험등다양한볼거리와 체험거리를제공 지역관광을활성

화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고택 음악회가 열린 이상루 고택

은 경북 지역에 세워진 재사(조상들의 묘소 앞에 건립되어

제사를준비하는건물) 가운데가장규모가크고각부분이

용도에따라명확히구분되어있는건물로안동김씨종중

에서관리한다

이날공연은아모르합창단원들이준비한합창과플루트

이중주공연을비롯해시낭송퍼포먼스 민요와 한국무용

공연등으로구성됐다특히색소폰과오카리나연주 합창

등은관람객들이모두알만한친숙한곡들을선보여고택

음악회를찾은관광객들과지역민들에게큰호응을이끌어

냈다 안동은 이상루고택 이외에도 안동 국악단이 주관하

는고택음악회가한달에한번씩관광객들을찾아간다 15

일오후 8시에는가산서당에서 너희가나라를아느냐라는

주제로 공연이 펼쳐지며 다음 달 19일 오후 7시에는 수곡

고택에서 재즈가 흐르는 수곡 고택이라는 제목으로 음악

회가열린다

고택체험시유의사항

고택은 거의 대부분이 목조주택이다 따라서 화재에 매

우약할수밖에없다 그래서대부분금연이며 지정된장소

이외에는취사나불을피우는행위가금지돼있다 자칫옛

생각에 모깃불을 피우려고 시도했다가는 제지를 당할 수

있다 그리고 대부분이 지정문화재이기 때문에 파손에도

유의해야한다

또 고택의위치가대부분주민들이사는마을안에 있고

문화재에서하룻밤을지내는것이기에음주와고성방가등

품위를 떨어트리는 행동이나 심한 노출 등 주민들의 눈살

을찌푸리게하는행동은삼가는것이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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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택서색다른낭만 추억아! 이리오너라

이충원씨가족이경주시도봉서당연어재툇마루에앉아고택의경치를감상하며더위를식히고있다 이화섭기자

대구옛구암서원떡메치기체험 대구전통문화센터제공지난달 31일안동이상루고택에서열린고택음악회사물놀이공연(왼쪽)과합창공연 이상루고택제공

경주서악동도봉서당연어재

안동시서후면 이상루고택 등

사색즐기고자연과벗되는곳

매달음악회등문화행사도다채

휴가가즐거운이유는색다른체험을해볼수있기때문이다 다양한야외활동도좋고시원한

물가에서물놀이하는추억도기억에남겠지만 색다른곳에서자보는것또한색다른체험의일

부가될수있을것이다좋은호텔 펜션 민박집도많고요즘은캠핑이유행하면서텐트에서자

는사람들도늘어났지만 올휴가에는온가족이함께고택에서하룻밤을지내며우리전통한옥

의멋에흠뻑젖어보자대구경북에는한여름밤의추억을만들수있는고택들이많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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